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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약 : 우리나라 연안에는 64개의 해상교량이 건설되어 있고, 11개가 건설 중에 있으나 해도에는 해상교량의 높이(형하고)만이 표시되

어 있으나 가항수역 폭(경간 폭)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. 2010년 9월 예인선열이 견내량해협에 위치한 (구)거제대교와 접촉하는 사건이

발생하였다. 이 글은 이 (구)거제대교 접촉사건을 통해 VTS센터 관제사의 역할과 해도에서 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는 해상교

량의 높이와 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.

핵심용어 : 해상교량, 해도도식, 형하고, 경간 폭, 가항수역 폭, 예인선열, VTS관제

* 저자 : 정대율 dychong@korea.kr, 이형기 hyongki@hhu.ac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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